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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에 없는 영어 마찰음을 파열음으로 대치하여 잘못 발음하는 경향은 잘 알려진 반

면에 동일한 영어 마찰음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 대학

생들이 마찰음을 포함하는 영어 전방 설정자음을 인지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40명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전방 설정 자음이 들어간 임시어를 4가지 다른 운율적 위

치(CV, VC, VCVV, VVCV)에서 인지하는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CV나 VCVV처럼 강

한 위치의 자음을 VC나 VVCV의 약한 위치보다 더 정확하게 판별하는 인지패턴을 보여주었으며, 한국 

학생들이 각 자음별로 흔히 혼동하는 자음들을 혼동도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영어 자음은 한국어 목록에는 없는 [ɵ]와 [ð]이었으며, 한국 학생들의 인지 혼동 패턴은 
파열음과 마찰음을 모두 틀린 마찰음으로 우세하게 인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발화 오류 패턴

과는 달랐다. 또한 VC 위치에서는 인지상의 무성음화가, 모음 사이에서는 인지상의 유성음화가 각각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적 함축점이 제시되었다.   

 ■ 중심어 :∣영어 전방 설정 자음∣인지 테스트∣운율적 위치∣모국어목록 효과∣인지상의 무성음화∣인지상의 유성음화∣ 
Abstract

It is well-known that Korean EFL learners have difficulties in producing English fricatives 

which are not in the inventory of Korean and consequently tend to replace English fricatives 

with stop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students also have 

difficulties perceiving English anterior coronal consonants including fricatives. To this end, forty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an identification test which consisted of 24 nonce words 

with English anterior coronal consonants in 4 different prosodic locations (CV, VC, VCVV, 

VVCV). It was shown that the mean accuracy rates were higher in strong position like CV and 

VCVV than in weak position like VC and VVCV, providing confusion matrices for each target 

consonant. It was also found that Korean participants had a great difficulty identifying English 

[ɵ] and [ð], which are novel in Korean. Importantly, the confusion patterns found in the 
perception test tended not to be identical with those found in the previous production studies 

in that both stops and fricatives were misperceived as fricatives while fricatives were 

misproduced as stops. Further, perceptual devoicing and intervocalic voicing were attested in 

VC and intervocalic position, respective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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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소리를 발음하거

나 듣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think이나 they에서 처음

에 나타나는 영어의 치간 마찰음 [ɵ]나 [ð]는 한국어에
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국 학생들은 흔히 한국어에서 

가장 비슷한 [ㅆ]/[ㅅ]/[ㄸ]과 [ㄷ]으로 각각 대치해서 

“씽크/싱크/띵크”와 “데이”로 잘못 발음하는 경향이 있

다. 영어의 [ɵ]나 [ð]는 전방 설정 마찰음으로 영어의 전
방 설정 자음에는 [ɵ, ð, s, z]의 마찰음과 [t, d]의 파열
음이 있다. 반면에 한국어의 전방 설정 자음에는 [ㅅ, 

ㅆ]의 마찰음과 [ㄷ, ㅌ, ㄸ]의 파열음이 있는데, 이와 같

이 한국어와 영어의 자음목록 차이 때문에 영어를 배우

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의 새로운 자음을 발음할 때 흔

히 오류를 일으킨다. 

이러한 한국 학생들의 발음상의 어려움은 많이 관찰

되었는데, 특히 영어 마찰음 [f]와 [ð]는 흔히 파열음 [p]

와 [d]로 각각 대치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6][1]. 반면

에 한국 학생들이 영어 전방 설정 자음을 들을 때 흔히 

일으키는 오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Lee & Cho (2006)에서는 영어 자

음의 인지 정확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

게 오류를 일으키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Hong 

(2009)는 영어 마찰음과 파찰음의 인지를 보고하고 있

으나 초성 위치만을 다뤘다. 또한 Cho (2009)에서는 영

어 [f]나 [v]를 포함한 순자음을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혼동하는가 살펴보았으나 영어 설정음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

서는 한국 학생들이 운율위치를 달리 하는 영어 전방 

설정자음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자음별 인지율 및 위치에 따

른 인지율의 변화를 살펴볼 뿐 만 아니라 오류율이 어

떻게 나왔으며 왜 오류를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

명도 제공하려고 한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자음을 들을 때 어려운 점과 흔히 혼

동되는 원인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면, 영어 학습자 

뿐 만 아니라 영어 교사에게도 교육적인 함축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실험 결과 발견된 

혼동 패턴을 근거로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듣기 

훈련 자료도 제시한다면 영어 교육 현장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실험방법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40명이었다. 설문지를 통해서 자가 

평가(self-evaluation)한 실험 참여자들의 영어 능숙도

는 모두 중 정도의 레벨이었다. 모든 실험 참여자는 정

상적인 청력을 가졌으며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거

주한 경험은 없었다.

한국 학생들이 영어 전방 설정음 [ɵ, ð, s, z, t, d]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각 설정음을 초성

(CV), 종성(VC), 강세 앞 모음 사이(VCVV), 강세 뒤 

모음 사이(VVCV)의 서로 다른 운율 위치(prosodic 

position)에 두고 다음과 같은 무의미어(nonsense 

words)를 만들었다. 

(1) 실험 자극물

Place Manner Voicing CV VC VCVV VVCV

stops
voiceless tά άt ɑtά άtɑ
voiced dά άd ɑdά άdɑ

voiceless ɵά άɵ ɑɵά άɵɑ

fricatives
voiced ðά άð ɑðά άðɑ

voiceless sά άs ɑsά άsɑ
voiced zά άz ɑzά άzɑ  

위의 실험 자극물들을 원어민에게 녹음하여 무작위

로 배열한 뒤 한국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다음과 같이 

제시된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게 하였다. 제시된 12개의 

자음 중에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밖(other)에 표

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음기호에 익숙지 않은 학생

들을 위해서 “Keyword"에 해당 발음기호를 가진 단어

들도 한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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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샘플 답지
Keyword tell  dog  thin  that  fall  vase  sit  zip  pin  ball  law  hall  other 

1        t    d     θ    ð     f    v     s   z    p    b    l    h    (  ) 

          
학생들이 듣기를 끝내고 제출한 답지를 채점하여 정

확률을 계산하였고 오답인 경우에는 정답 이외에 어떤 

답을 선택하였는지도 계산하여서 학생들이 영어 목표

음을 어떻게 혼동하였는지 나타낸 혼동 도표(confusion 

matrix)을 만들었다. 목표음 별로 제시된 혼동 도표에

서는 6% 미만의 결과는 소수의 응답이므로 제외하였다. 

III. 실험결과  

1. 전체적인 결과 
다음의 그래프에 제시된 대로 종성이나 강세 뒤 모음 

사이보다는 초성이나 강세 앞 모음 사이에서 전체적인 

정확률이 더 높았다. 

(3) 운율 위치에 따른 전체적인 정확률

69.8

44.3

73.4

59.2

0

20

40

60

80

CV VC VCVV VVCV

Prosodic position

C
o

rr
e
ct

 p
e
rc

en
ta

g
e

구체적으로 초성과 강세 앞 모음 사이에서의 정확률

은 각각 69.8%와 73.4%에 달하는 반면에 종성과 강세 

뒤 모음 사이는 각각 44.3%와 59.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초성이나 강세 앞 모음 위치에서 정확률이 

높은 패턴은 Cho (2009)의 영어 순자음 인지에서도 보

고되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에서도 초

성이 종성보다 더 우세한 위치라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

의 연구에서 축적되었고, 따라서 종성보다는 초성의 소

리들이 먼저 쉽게 습득된다고 여러 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다[3][5][9][4]. 강세 앞 모음 사이와 강세 뒤 모음 사

이에서 정확률이 차이나는 것은 영어가 강세 언어

(stress-timed language)이므로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세 음절의 모음이 더 길고 피치와 강도

도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5]. 따라서 더욱 

강한 위치의 강세 앞 모음 사이의 영어 자음을 약한 위

치의 강세 뒤 모음 사이의 자음보다 잘 듣는 것은 예측

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강한 위치의 초성과 강

세 앞 모음 사이 중에서 강세 앞 모음 사이의 정확률이 

조금 더 높고,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의 종

성과 강세 뒤 모음 사이 중에서도 모음 사이의 자음 인

지 정확률이 높은 점이 주목 할 만 하다. 이와 같이 강

한 위치나 약한 위치에서 모두 일관되게 모음 사이 자

음의 인지 정확률이 높은 원인은 대표적으로 

Ladefoged (2006: 191)에서 찾을 수 있다. Ladefoged에 

의하면 자음의 특징은 인접한 모음에 전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초성(CV)이나 종성(VC)에 있는 자음의 특징은 

인접한 모음(V) 하나에만 나타나지만 모음사이(VCV)

에 위치한 자음의 특징은 두 개의 모음에 모두 전이된

다. 그러므로 초성이나 종성보다 모음 사이 자음의 인

지 정확률이 높은 점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2. 영어 [t]의 인지 및 혼동 
영어 무성 파열음 [t]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확률이 

높았는데 특히 강한 위치인 초성과 강세 앞 모음 사이

에서 정확률이 90%이상으로 혼동도 거의 없었다. 약한 

위치의 종성과 강세 뒤 모음 사이는 각각 73%와 80%

로 강한 위치보다는 정확률이 낮았으며, 모든 운율 위

치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어에 무성 마찰음 [ɵ]와 혼동하
였다. 

(4) 영어 /t/의 인지
CV VC VCVV VVCV

[t] 92.5% [t] 73.1% [t] 93.6% [t] 80.6%
[ɵ] 6.3% [ɵ] 10.0%

특이한 점은 영어 [t]를 인지적으로 [ɵ]와 혼동한다는 
것이다. 치경 무성 파열음 [t]를 조음 방식이 똑같은 무

성 파열음과 혼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

나 조음 방식이 다른 [ɵ]와 혼동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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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다. 그러나 Cuter et. al. (2004: 3672)에 의하면,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소음이 있는 환경의 종성 위

치에서 [t]를 올바르게 인지한 비율이 77.1%인 반면에 

[p]로 잘못 인지한 비율은 16.3%, [k]로 잘못 인지한 경

우는 12.5%, [ɵ]로 잘못 인지한 경우는 17.9%이었다. 이
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조차도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t]를 조음 방법이 같은 다른 무성 파열음들로 혼동하는 

경향이 강하나 조음 방법이 다른 무성 마찰음으로도 혼

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 영어 [d]의 인지 및 혼동  
영어 유성 파열음 [d]도 마찬가지로 약한 위치인 종

성 (33%)과 강세 뒤 모음 사이 (약 53%)보다 초성 

(59%)과 강세 앞 모음 사이 (70%)에서 비교적 높은 인

지 정확률을 보였는데, 대응쌍인 무성 파열음 [t]보다는 

정확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즉, 파열음의 경우 모든 

운율 위치에서 유성 파열음의 인지가 무성 파열음보다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이는 무성 자음이 유성 자음보다 

먼저 습득되고 쉽다는 언어 보편성을 따르는 결과일 수 

있다[17][11].   

  

(5) 영어 [d]의 인지
CV VC VCVV VVCV

[d] 59.4% [d] 33.1% [d] 70.0% [d] 52.5%
[ð] 36.3% [t] 16.3% [ð] 28.1% [ð] 27.5%

[ð] 6.3% [b] 7.5%
[ɵ] 5.0%

모든 운율 위치에서 유성 파열음 [d]는 조음 방법이 

다른 유성 마찰음 [ð]와 주로 혼동되었으나 종성 위치

에서는 조음 방법이 같은 무성 파열음 [t]와도 혼동되었

다. 유성 파열음 [d]가 유성 마찰음 [ð]와 혼동되는 것은 

무성 파열음 [t]가 약한 위치에서 무성 마찰음 [ɵ]와 혼
동되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종성 위치에서 

유성 파열음 [d]가 무성 파열음 [t]로 혼동되는 것은 많

은 학자들이 보고했듯이, 종성 위치에서는 유성음도 무

성음화(final devoicing)되는 보편적인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즉 유성음의 경우 유성의 정도는 운율 위

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종성에서는 유성음이 완전히 

유성음으로 발화되기 어렵고 무성음화가 일어나므로 

따라서 인지에서도 무성음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 

4. 영어 [s]의 인지 및 혼동  
영어 무성 마찰음 [s]의 경우에는 파열음 [t, d]와 달

리 운율 위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초성과 강

세 앞 모음 사이의 인지 정확률이 각각 61%와 71%인 

반면에 종성과 강세 뒤 모음 사이의 정확률은 각각 

72%와 64%로 나타났다. 이렇게 운율 위치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은 것은 마찰음 자체의 고유한 음향적 특징 

때문일 수 있는데, 마찰음은 공기를 지속적으로 방출시

켜서 음향적으로 두드러지게 인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향적 두드러짐이 운율 위치의 효과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향적인 두드러짐

에도 불구하고 무성 마찰음 [s]의 인지 정확률은 무성 

파열음 [k]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마찰음이 

파열음보다 늦게 습득되고 어렵다는 언어 보편성에 기

인될 수 있다[11]. 

(6) 영어 [s]의 인지
CV VC VCVV VVCV

[s] 60.6% [s] 71.9% [s] 70.6% [s] 63.8%
[ɵ] 26.3% [ɵ] 23.8% [ɵ] 25.0% [ɵ] 22.5%
[z] 8.8% [z] 10.0%   

무성 마찰음 [s]는 모든 운율 위치에서 같은 무성 마

찰음인 [ɵ]와 가장 혼동되었고, 초성과 강세 뒤 모음 사
이에서 유성 대응쌍인 [z]와 낮은 비율로 혼동되었다. 

무성 마찰음 [ɵ]와 높은 비율로 혼동되는 것은, 비록 [ɵ]
의 지속적인 공기 방출 정도가 [s]보다는 약하지만 마

찰음의 지속적인 공기 방출의 음향적 속성이 인지적으

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s]와 [ɵ]가 서로 혼동될 가능
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s]가 유무성만 다른 유성 

대응쌍인 [z]보다 [ɵ]로 더욱 혼동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파열음의 인지 결과 나타

났듯이 유무성의 구별이 인지적으로 가장 쉽다는 것을 

함축할 수 있다. 

5. 영어 [z]의 인지 및 혼동  
영어 유성 마찰음 [z]는 강한 위치인 초성 (9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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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 앞 모음 사이 (95%)에서 높은 인지 정확률을 보인 

반면 약한 위치인 종성 (53%)과 강세 뒤 모음 사이 

(88%)에서는 비교적 낮은 정확률을 보여서 [s]와 달리 

운율 위치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무성 파열음 [k]의 정

확률이 유성 파열음 [g]보다 높았던 파열음의 경우와 

달리, 유성 마찰음 [z]의 인지 정확률이 종성을 제외하

고는 무성 마찰음 [s]보다 높다는 점은 파열음의 패턴

과 다른 점이다. 또한, 마찰음 [s]가 인지적인 두드러짐

에도 불구하고 파열음 [k]보다는 정확률이 낮았으나, 

[z]의 경우에는 종성을 제외하고는 정확률이 무성 파열

음 [k]보다도 낮지 않았다는 점은 특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7) 영어 [z]의 인지

CV VC VCVV VVCV

[z] 98.8% [z] 53.1% [z] 95.0% [z] 88.1%
[s] 36.3%
[ɵ] 6.9%   

인지 정확률이 높은 [z]는 다른 자음과 혼동되는 경

우가 드물었지만 정확률이 낮은 종성 위치에서는 무성 

대응쌍인 [s]와 혼동되었고 또한 같은 마찰음인 [ɵ]와도 
낮은 비율로 혼동되어서 인지의 무성음화(perceptual 

devoicing)를 보여 주었다. 종성에서 무성음과 혼동되

는 현상은 유성 파열음 [d]가 종성에서 [t]로 혼동되는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6. 영어 [ɵ]의 인지 및 혼동  
무성 파열음 [ɵ]도 강한 위치의 초성 (약 52%)과 강
세 앞 모음 사이 (65%)의 인지 정확률이 약한 위치보다 

높았다. 특히 약한 위치인 종성과 강세 뒤 모음 사이의 

인지 정확률이 30%대에 불과하여서 한국인 학습자가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자음보다 [ɵ]
의 인지 정확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한국어에 없

는 새로운(new) 자음이라서 한국 학생들이 더욱 혼동

을 일으켰을 수 있다. 특히 같은 마찰음인 [s]와 비교해

서 모든 위치에서 정확률이 떨어지는데, 마찰음 중에서 

[s, z]는 소음이 강한 마찰음(sibilant)인 반면에 [f, v, ɵ, 

ð]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약한 마찰음 때문일 것이다.  

(8) 영어 [ɵ]의 인지

CV VC VCVV VVCV

[ɵ] 51.9% [ɵ] 32.5% [ɵ] 65.0% [ɵ] 31.9%
[f] 23.1% [f] 31.3% [ð] 13.8% [f] 28.8%
[ð] 13.8% [h] 11.3% [s] 8.8% [ð] 11.3%

[s] 11.3% [f] 6.9% [p] 7.5%
[v] 6.9%

무성 마찰음 [ɵ]의 인지 정확률이 매우 낮은 만큼 혼
동하여 잘못 인지하는 자음의 종류도 다양하였다. 강세 

앞 모음 사이를 제외한 모든 운율 위치에서 높은 비율

로 [f]와 혼동되었는데, 이는 [ɵ]와 [f]의 음향적 단서
(acoustic cue)가 매우 비슷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Strevens (1960)이나 Ladefoged (2006)에 따르면,  [ɵ]
와 [f]는 ([ð]와 [v]도 마찬가지로) 모두 음향적으로 낮

은 강도를 가지며 스펙트로그램상의 피크도 비슷하다

고 한다. 이밖에도 [ɵ]는 종성 위치를 제외한 모든 위치
에서 유성 대응쌍인 [ð]와도 혼동되었는데, 특히 이러한 

모음 사이에서의 혼동은 인지적 유성음화(perceptual 

intervocalic voicing)도 일어남을 보여준다. 

7. 영어 [ð]의 인지 및 혼동 
유성 파열음 [ð]의 정확률도 마찬가지로 매우 낮았는

데, 강한 위치인 초성과 강세 앞 모음 사이에서 조차도 

각각 55.6%와 43.8%에 불과했으며, 종성에서는 160개

의 응답 중에서 3개만 정답을 골랐으므로 거의 0%에 

가까웠고 강세 뒤 모음 사이에서도 38%에 불과했다.  

(9) 영어 [ð]의 인지
CV VC VCVV VVCV

[ð] 55.6% [v] 20.0% [ð] 43.8% [ð] 38.1%
[d] 24.4% [h] 14.4% [d] 33.1% [d] 30%
[v] 7.5% [f] 13.1% [b] 15.0%

[b] 8.1% [v] 6.3%
[w] 6.3%   

유성 마찰음 [ð]는 종성을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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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파열음 [d]와 주로 혼동되었으며, 조음 방법이 같으

나 조음 장소는 다른 유성 마찰음 [v]와도 낮은 비율로 

혼동되었다. 영어 [ð]를 [v]로 혼동하는 것은 [ɵ]를 [f]로 
혼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음성/음향적 유사성

(phonetic/acoustic similarity)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토의 및 결론 

일반적으로 약한 위치인 종성과 강세 뒤 모음 사이보

다는 강한 위치인 초성과 강세 앞 모음 사이에서의 인

지 정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영어 자음을 인지하는데 

운율 위치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러나 지속적인 공기 방출 정도가 큰 영어 마찰음 [s]같

은 경우는 운율 위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고르게 인

지 정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음향적인 두드러짐이 운율 

위치의 효과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운율 위

치의 영향은 특히 종성에서 잘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유무성은 혼동되지 않고 잘 인지되었으나 종성 위치에

서는 유성 자음을 관련 있는 무성 대응쌍으로 인지하는 

인지적 무성음화를 보여주었다. 비슷하게, 모음 사이에

서는 무성 자음을 연관 있는 유성 대응쌍으로 인지하는 

인지적 유성음화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영어 전방 설정 자음의 혼동 내용을 살펴

보면, 영어 무성 파열음 [t]는 약한 위치에서만 낮은 비

율로 마찰음 [ɵ]와 혼동되었으나, 유성 파열음 [d]는 모
든 위치에서 마찰음 [ð]와 혼동되었고 종성에서는 [t]와

도 혼동되었다. 마찰음 [s]는 모든 위치에서 마찰음 [ɵ]
와 혼동되었으나 마찰음 [z]는 종성에서만 [s]와 혼동되

었다. 마찰음 [ɵ]는 모든 위치에서 마찰음 [f]와 혼동되
었고 종성을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 유성 대응쌍인 마찰

음 [ð]와도 혼동되었다. 마찰음 [ð]는 종성을 제외한 모

든 위치에서 [d]와 혼동되었고 종성에서는 마찰음 [v]

로도 혼동되었다. 이와 같이, 영어의 파열음과 마찰음 

모두 마찰음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영어

의 마찰음을 파열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경향과는 

다른 패턴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영어 전방 설정 자음의 인지 혼

동 패턴과 발화의 오류 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한데, 한국 학생들이 영어 [s]는 비교적 올바르

게 발음하나 [ɵ]는 [s]로 대치하여 발음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발화 실

험을 보고한 Joh & Lee (2001)에 따르면, 영어 [s]가 [ɵ]
로 발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에, [ɵ]가 [s]로 발음
되는 경우는 49%에 달했으나 [f]로 발음되는 경우는 거

의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영어 자음의 인지 오류 

패턴과 발화 오류의 패턴이 다르다는 점은 교육 현장에

서 매우 중요한 함축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영어 전방 설정 자음의 인지 혼

동 패턴을 근거로, 한국 EFL 학생들의 영어 인지 오류 

유형들을 예측하고 오류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장에

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발음 훈련을 할 

때는 thin-sin같은 최소 변별쌍(minimal pair)을 통해서 

[ɵ]를 [s]로 대치해서 발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지
만, 듣기 훈련에서는 thin-fin같은 최소 변별쌍을 통해

서 [ɵ]를 [f]로 혼동하여 듣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
다. 또한 운율 위치도 듣기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ɵ]
같은 무성음이 모음 사이에서 유성 대응쌍 [ð]와 혼동

되지 않도록 author-other같은 유사 최소 변별쌍(near 

minimal pair)도 듣기 훈련에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영어 종성 위치의 유성음 [z]를 무성 대

응쌍 [s]와 혼동하여 듣지 않도록 raise-race같은 최소 

변별쌍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가 모든 한국 학생들의 인지 패턴으로 일반화되기

에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영어음 인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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